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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floor-impact sounds generated in apartment buildings and the annoyance and disturbance caused by floor-impact soun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wice with an 11-or 12-year interval for respondents living in apartments. Questions in the survey were on the characteristics of real impact sounds, and the subjective annoyance, disturbance, or satisfaction for heavy and light impact sources. From the first survey, which was conducted in 2005, it was found that the most annoying time of day and space were 8 p.m. to midnight in the living room.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 main source of the floor impact sound from the upper floor is a child’s jumping and running from 6 to 9 p.m.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not satisfied by the floor impact isolation performance of their own apartments. The results of the second questionnaire survey, which was conducted from 2016 to 2017, show that 44.6 % of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y felt annoyed by floor-impact sounds, and 38.5 % of them felt disturbed. From the results of both questionnaire surveys, it was commonly found that females are more sensitive than males, and people in their 20s are usually less sensitive than people in their 30s and 40s. It can be concluded that, for a subjective evaluation and questionnaire survey on floor-impact sounds, females in their 30s and 40s should be included in the subject group. 

        

      

      
        Keywords: 
Floor Impact Sound, Questionnaire Survey, Annoyance, Disturbance
키워드: 층간소음, 설문조사, 성가심, 생활감

      

    

    

  
    
      1. 서 론
      주거 공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생활소음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 이후 다양한 완충재가 개발되었으나, 중량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재료 또는 구조개발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고성능 층간소음 저감재 개발 및 관련 민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2005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도 시행이후 다양한 충간소음 완충재 및 저감구조가 210 mm 두께의 슬래브를 기반으로 개발, 적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기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및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2~4). 

      공동주택 층간소음 차단성능 향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평가량 저감이 기본이지만, 실제 거주자가 느끼는 감각량을 저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닥충격음 평가 등급 수립에 있어서도 거주자가 체감할 수 있는 평가 방법 및 평가 등급을 수립하기 위해 실제 거주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청감실험을 실시하고 있다(5~9).

      실제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만족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개발, 시공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대상 설문조사 등 대규모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층간소음 만족도에 대한 대규모 추적 연구 수행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대규모 추적 연구의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의 실태 및 특성, 층간소음(중량, 경량 등)에 대한 거주자의 주관적 반응(중량 및 경량충격음이 들리는 정도, 성가심 등)을 조사하였다. 층간소음에 대한 성가심과 함께 실제 거주자들이 층간소음에 의한 생활 방해를 받는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생활 방해에 대한 항목도 조사하였다.

      또한 1차 설문조사 수행 후 바닥충격음 제도 개선이 시행되어 슬래브 두께 증가와 완충재 개선 등이 이루어진 기간이 지난 12년 이후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성가심(annoyance) 반응과 생활방해(disturbance)에 대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개요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로는 2001년 대한주택공사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을 위한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에 대한 주관적 반응 조사(1)와 함께, 2002년에는 바닥충격음의 인지도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 비용에 대한 설문조사(11)가 수행되었다. 위의 설문조사 수행 이후 설문조사를 바닥충격음 인지도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12년의 간격을 두고 1차 설문조사와 2차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차 설문조사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 실태를 서울, 경기지역 공동주택 거주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005년 10월 ~ 11월에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일반사항(성별, 연령, 공동주택 평형 및 거주연수), 위층 발생 소음(위층의 어린이 유무, 바닥마감재, 층간소음이 성가시는 시간대 및 위치)과 층간소음의 주관적 반응(중량 및 경량충격음이 들리는 정도와 느낌, 층간소음(중량+경량)에 대한 성가심 및 만족도)으로 구성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제도시행 효과 및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 공동주태 거주 경험자 약 230명을 대상으로 일반사항(성별, 연령, 어린이 유무 및 거주연수), 층간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일상생활 방해 정도에 대하여 2016년 ~ 2017년 사이에 조사하였다. Table 1은 1차 및 2차 설문에서 조사한 설문항목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Table 1 
				
        

        
           Survey items of 1st and 2nd questionnaire survey on floor impact sound
        
        

      

      
        
          
            	Survey items
            	1st
            	2nd
          

        
        
          	Sex. age
          	●
          	●
        

        
          	Size of apartment unit
          	●
          	
        

        
          	Years of residence
          	●
          	●
        

        
          	Presence of child
          	●
          	●
        

        
          	Floor finishing material
          	●
          	
        

        
          	Time and place of floor impact sound generation
          	●
          	
        

        
          	Extent to which a light & heavy-weight impact sound is heard
          	●
          	
        

        
          	Feeling on light & heavy-weight impact sound
          	●
          	
        

        
          	Annoyance & satisfaction on floor impact sound
          	●
          	●
        

        
          	Disturbance of floor impact sound
          	
          	●
        

      

      

      
        2.1 1차 설문조사 
        1차 설문조사 응답자는 Fig. 1과 같이 남성은 54 %, 여성은 46 %이었으며, 20대가 63 %, 30대 ~ 40대가 28 %, 50대 이상이 9 %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평형분포는 Fig. 2에서와 같이 30평형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46 %)로 나타났으며, 20평형(33 %), 40평형 이상(19 %)의 순서로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연수 중 1년 ~ 2년은 24 %, 3년 ~ 4년은 28 %, 5년 ~ 7년은 20 %, 7년 이상은 18 %로 나타났다.

        
          
          

          Fig.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1st survey respondents
          
          

          

        

        
          
          

          Fig. 2 
				
          

          
             1st survey respondents’ residential living experience
          
          

          

        

      

      
        2.2 2차 설문조사
        2차 설문조사의 응답자 성별 분포는 여성이 70.9 %, 남성이 29.1 %로 1차 설문조사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Fig. 3에서와 같이 설문조사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30대 39 %, 40대 46.6 %로 30대 ~ 40대의 응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대 응답자가 주를 이루었던 1차 설문조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Demographic information of 2nd survey respondents
          
          

          

        

        Fig. 4는 2차 설문 응답자의 공동주택 거주연수와 어린아이 유무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공동주택 거주연수 조사결과 3년 이하는 35 %, 3년 ~ 10년은 41.7 %, 10년 이상은 23.3 %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유무 조사결과 62.8 %의 응답자 가정에 어린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4 
				
          

          
             2nd survey respondents’ residential living experience
          
          

          

        

      

    

    

  
    
      3. 1차 설문조사 분석결과
      
        3.1 층간소음 발생
        1차 설문조사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항목으로는 바닥마감재 종류, 주요 층간소음 발생 공간, 거슬리는 시간대, 중량 및 경량충격음이 들리는 정도와 느낌 그리고 층간소음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 성가심과 만족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표준충격원의 실제 충격원 재현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제 바닥충격음을 주로 발생시키는 어린이의 연령대 및 충격형태를 조사하였다. 주거 공간의 바닥마감재에 대한 조사결과 Fig. 5에서와 같이 침실은 륨류(61 %)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실은 륨류(48 %)와 마루재(39 %)로 나타났다. 기타 공간에서도 륨류(66 %)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이 거슬리는 주요 시간대와 공간에 대한 조사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층간소음이 주로 거슬리는 시간대는 밤시간(20시 ~ 24시)이며, 거슬리는 공간은 거실(57 %)로 나타났다. 화장실의 경우도 13.4 %로 나타났는데, 이는 바닥충격음에 의한 층간소음보다 공기 전달음 및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Fig. 5 
				
          

          
             Status of the finishing materials of the apartment in which the survey respondent resides
          
          

          

        

        
          
          

          Fig. 6 
				
          

          
             Survey results on the time and place of floor impact sound
          
          

          

        

        표준충격원의 실제 충격원 재현성 향상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서 실제로 발생되는 바닥충격음의 형태 및 이를 발생시키는 연령대를 조사하였다. Fig. 7에서와 같이 주요 층간소음 발생 형태는 기존의 연구(11,12)에서와 유사하게 거실 등의 공간에서 달리는 형태(42 %)와 의자 및 제자리에서 뛰는 형태(20 %)로 나타났다. 물건낙하는 14 %, 성인보행은 14 %의 응답자가 선택하였다. 층간소음을 주로 발생시키는 어린이의 연령은 6세 ~ 9세(63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 충격원의 재현성 향상을 위해서는 6세 ~ 9세 어린이가 달리거나 뛰는 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Survey results on actual impact sound generation and children’s age
          
          

          

        

      

      
        3.2 층간소음에 대한 주관적 반응
        중량충격음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 위층에서 뛰는 소음 또는 발걸음처럼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와 느낌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바닥충격음이 들리는 정도와 느낌에 대하여서는 9개 세부 설문조사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9개 항목은 단계별로 잘 들리는 정도, 들리는 정도 및 안 들리는 정도와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Fig. 8에서와 같이 중량충격음이 들리는 정도에 대한 반응 중 안 들리는 정도는 37 %, 들리는 정도는 52 %, 잘 들리는 정도는 11 %로 나타났다. 경량충격음(의자와 같은 가구를 움직일 때나 물건 떨어지는 소리)의 경우 잘 들리는 정도는 8 %, 들리는 정도는 44 %로 나타났으며 안 들리는 정도는 48 %로 조사되었다. 63 %의 응답자가 중량충격음을 들을 수 있는 정도(잘 들린다 + 들린다)로 응답하였지만, 경량충격음에 대해서는 52 %로 중량충격음에 대한 반응보다 약 11 % 낮게 나타났다.

        
          
          

          Fig. 8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loudness of heavy and light weight impact sound (9 point scale)
          
          

          

        

        중량충격음에 대한 느낌으로는 Fig. 9에서와 같이 54 %의 응답자가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 40 %는 신경 쓰이는 정도 그리고 6 %는 매우 신경 쓰이는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경량충격음에 대한 느낌으로는 55 %가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 39 %가 신경 쓰이는 정도로 응답하였다. 매우 신경 쓰이는 정도는 중량충격음과 동일한 6 %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Fig. 9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feeling on heavy and light weight impact sound (9 point scale) 
          
          

          

        

        경량충격음이 들리는 정도는 52 %, 느껴지는 정도는 45 %로 조사되어, 경량충격음은 들리는 정도보다는 신경 쓰이게 느껴지는 정도는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충격음의 들리는 정도는 약 46 %, 신경 쓰이게 들리는 정도는 52 %로 조사되었으며, 중량충격음은 들리는 것보다 더욱 신경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은 층간소음에 대한 만족도와 생활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만족도 조사결과 38 %의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생활감에 대한 응답에서 약 49 %가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거나 다소 의식되지만 생활에 무리는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약 42 %의 응답자는 층간소음에 의한 성가심은 있으니 이웃 간에 서로 주의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약 10 %의 응답자는 어린이를 꾸짖거나 참고 사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어린이를 꾸짖거나 참고 산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잠재적인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satisfaction and feeling on floor impact sound (9 point scale) 
          
          

          

        

      

      
        3.3 성별 및 연령별 주관적 반응 차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성별, 연령 등의 기본 조사 항목과 유의한 차이를 정리하였다. 성별에 따른 설문조사 분석결과 중량충격음이 들리는 정도, 경량충격음의 느낌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충격음의 경우 성별에 따라 주관적 반응의 차이는, Fig. 11에서와 같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중량충격음이 들리거나 잘 들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량충격음의 경우도 Fig. 12에서와 같이 신경 쓰이거나 매우 신경 쓰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층간소음에 대해 더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11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on audibility of heavy-weight impact sound
          
          

          

        

        
          
          

          Fig. 12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on audibility of light-weight impact sound
          
          

          

        

        층간소음에 대한 거주자의 주관적 반응(들리는 정도, 느낌, 성가심 및 만족도)은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충격음의 느낌에 대한 응답은 20대의 경우 안 들리는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나, 30대 ~ 40대의 경우 들리는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Fig. 13 
				
          

          
             Subjective response difference of heavy-weight impact sound among ages
          
          

          

        

        경량충격음에 대한 느낌의 경우도 50대의 경우 20대에 비해 거슬리는 정도 또는 매우 거슬리는 정도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층간소음 전체 느낌의 경우 중량, 경량충격음의 경우에서와 같이 40대가 신경 쓰이거나 매우 신경 쓰이는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Fig. 14 
				
          

          
             Subjective response difference of light-weight impact sound among ages
          
          

          

        

        층간소음에 대한 어노이언스와 만족도 항목에서도 연령별(20대, 40대)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 경량의 경우와 유사하게 40대의 경우 신경 쓰이거나 매우 신경 쓰이는 정도를 선택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층간소음 만족 정도에 있어서도 불만족에 포함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Fig. 15 
				
          

          
            Annoyance difference among ages
          
          

          

        

      

    

    

  
    
      4. 2차 설문조사 분석결과
      2차 설문조사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성가심(annoyance)과 일상생활 방해 정도(disturbance)를 11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두 가지 항목에 대하여 각각 “윗집의 층간소음(아이들 뛰는 소리,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으로 인해 얼마나 성가심을 느끼셨습니까?”, “윗집의 층간소음이 얼마나 귀하의 일상생활(수면, 휴식, 대화, 집중 등)을 방해하였습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으며, 0 ~ 10의 숫자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0은 “전혀 성가시지 않거나 방해되지 않음”으로, 10은 “엄청나게 성가시거나 방해됨”으로 설정하였다. 11점 척도로 반응한 결과를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11점 척도로 조사된 설문조사 응답은 5개의 그룹(0 ~ 2: 1그룹, 3 ~ 4: 2그룹, 5 ~ 6: 3그룹, 7 ~ 8: 4그룹, 9 ~ 10: 5그룹)으로 구분하여 Fig. 16과 같이 정리하였다.

      
        
        

        Fig. 16 
				
        

        
           The results of 2nd questionnaire survey on annoyance and disturbance of floor impact sound
        
        

        

      

      층간소음으로 인한 성가심은 Fig. 16에서와 같이 “전혀 성가시지 않는다”에 가깝게 응답한 1그룹은 29.5 %로, “엄청나게 성가신다”에 가깝게 응답한 5그룹은 4.1 %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이 성가신다고 응답한 것으로 판단되는 3그룹 ~ 5그룹의 비율은 44.6 %로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성가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방해는 “엄청나게 방해된다”에 가깝게 응답한 5그룹은 3.6 %,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에 가깝게 응답한 1그룹의 비율은 38.5 %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느끼고 있는 응답자는 38.5 %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느끼는 응답자 비율은 성가심을 느끼고 있는 응답자 비율보다 약 6.1 %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7은 성별에 따른 성가심과 생활 방해 반응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12 % ~ 15 % 정도 성가심과 생활 방해 모두에서 성가시거나, 방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그룹 ~ 5 그룹의 성가심 반응에서 영성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방해 반응에서도 3그룹 ~ 5 그룹 선택 비율이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그룹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여성에 비해 층간소음에 대한 성가심이나 생활 방해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다소 민감한 계층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17 
				
        

        
           Annoyance and disturbanc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연령대별로 층간소음에 대해 성가심과 생활방해를 느끼는 정도를 비교하여 Fig. 18에 정리하였다. 20대의 경우 성가심과 생활방해에서 1그룹을 선택한 비율이 가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방해의 경우 71.5 %의 응답자가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30대와 40대 응답자의 반응은 유사한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의 그룹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0대 이상 응답자의 경우 20대와 유사한 경향을 갖지만, 성가심의 경우 3그룹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50대 이상의 응답자는 해당 연령대의 평균보다 높은 층간소음에 대한 민감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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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oyance and disturbance difference by ages
        
        

        

      

      
        
        

        Fig. 19 
				
        

        
           Annoyance and disturbance difference by stay years
        
        

        

      

    

    

  
    
      5. 결 론
      층간소음에 대한 1차 설문조사 결과 층간소음이 주로 거슬리는 시간대는 20시 ~ 24시, 주로 발생하는 공간은 거실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층간소음 형태는 6세 ~ 9세의 어린이가 달리거나 뛰는 경우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 충격원은 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주관적 반응으로는 52 % ~ 63 %의 응답자들이 신경쓰는 정도(안 들리는 정도 또는 신경 쓰이는 않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량충격음보다는 중량충격음 대한 불만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량충격음은 들리는 정도보다는 신경 쓰이게 느껴지는 정도는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충격음은 들리는 것보다 더욱 신경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층간소음 발생시 약 10 %의 응답자는 어린이를 꾸짖거나 참고 사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어린이를 꾸짖거나 참고 산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잠재적인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 연령 및 공동주택 평형에 따른 층간소음 반응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층간소음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보다는 40대 ~ 50대가 층간소음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설문조사 결과 층간소음이 성가신다고 응답한 비율은 44.6 %로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성가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느끼고 있는 응답자는 38.5 %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여성에 비해 층간소음에 대한 성가심이나 생활 방해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다소 민감한 계층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0대와 40대 응답자의 반응은 유사한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의 그룹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0대 이상의 일부 응답자는 해당 연령대의 평균보다 높은 층간소음에 대한 민감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설문조사 이후 약 11년 ~ 12년 이후 유사한 설문 내용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에서는 약 50 % 이상의 응답자가 층간소음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성가심을 느끼는 정도로 나타났으나, 11년 ~ 12년 후에는 약 45 %의 응답자가 층간소음에 대해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관적 반응은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차, 2차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층간소음 민감도가 높으며, 20대보다는 30대 ~ 50대의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청감실험, 기준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위해서는 30대 ~ 40대 여성의 비율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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